
우선 중국은 대국임에 부정할 수 없다. 

인구로 보나 땅덩어리로 봐도 크기는 

확실히 크다. 사실 ‘메이드 인 차이나’

라는 인식이 썩 좋지만은 않다. 

워낙 많이 찍어내다 보니 ‘희소성’ 부분

에서 지극히 ‘감점’ 요소다.

AI와 식품의 
대(大)만남
중국 푸드AI를 
톺아보다



하지만 중국의 아류화 작업, 

다시 말해 ‘카피캣’이 세계시장으로의 부푼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그간의 카피캣은 그 자체로 비아냥의 함의를 품어왔다. 

사전적 의미론 ‘시중에 잘 팔리는 제품을 그대로 베껴  

재생산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중국의 카피캣 기술은 이제 뱀을 용으로 재탄생시키는 신묘

함을 장착하기에 이르렀다. 다시 말해 중국의 카피 산업이 

곧 세계 정보화통신 시장의 시류를 대변하는 것도 모자라 

중국을 폄하하기 바빴던 유럽국가에서 되레 중국의 사업 프

로세스를 ‘재카피’하는 수준에까지 도달했다.



이에 음식서비스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음식 ISC)는 

월등한 인공지능의 기술력을 앞세운 

중국 ‘스마트 푸드 시장’의 결제 시스템을 들여다봤다.



중국과 프랑스가 맞손을 잡았다. 

바로 인공지능(AI)의 기술력으로 그릇에 담긴 음식을 

이미지 형태로 식별하는 기술이 가시화됐기 때문이다.



똑똑한 눈의 의미를 가진 ‘스마트 아이즈’는 AI가 (가격이 매

겨진) 개별의 접시에 담긴 음식을 식별한 뒤 토털 가격을 화

면에 나타낸다. 고객은 화면에 명시된 가격을 확인한 뒤 결

제를 하는 시스템이다.



스마트 아이즈는 3가지 메리트를 앞세운다. 첫째는 고용 인

력 절감, 둘째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고객 응대를 통한 매출 

제고, 끝으로 세 번째는 고객을 상대로 보다 편리한 서비스

를 제공한다.


